
THE TOWN NEWS 39October 15  2018   Vol. 1233IT/ 과학 

짧게는 1~2주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 우주 공간에 머무

르는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로 갈 때 뭘 챙겨가고, 지구로 

올 때는 뭘 챙겨오고 싶을까?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중 기행으로 이

름을 날렸던 미항공우주국(NASA)의 전설적 우주비

행사였던 존 영(John W. Young). 1월 87세를 일기로 우

주의 품으로 돌아간 그는 20여년간 NASA의 우주비행

사로 근무하면서 1965년 제미니 3호를 시작으로 우주

왕복선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이나 우주를 다녀왔고, 

1974~1987년까지 역대 최장수 수석 우주비행사 재

임 기록을 가졌으며, 우주명예훈장 수훈자이기도 한 

NASA의 전설이다. 

그런 존 영은 초창기 우주비행사 시절 NASA의 사고뭉

치이자 말썽꾸러기였다. 최초의 사고는 1965년 궤도 변

경 시험을 위해 유인 우주선으로 처음 발사된 제미니 3

호의 승무원으로 예정된 우주비행사의 병으로 대신 발

탁된 이후 저지른다. 그는 우주로 가기 전 우주식량이 

맛이 없다는 이유로 NASA 구내 식당에서 파는 샌드위

치를 우주복에 몰려 숨겨가서 먹었다가 들키고 만다.

우주에서는 이물질이 기계 등에 끼어 고장을 유발할 

수 있기 때문에 우주식량 외 일반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

금지돼 있다. 당시 제미니 3호에 탄 두 우주비행사의 대

화는 휴스턴 관제센터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.

존 영이 우주선에서 뭔가를 꺼내자 동료가“그게 뭐

야?”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되는데 존 영은 당당하

게“콘비프 샌드위치”라고 대답한다. 이어“부스러기 

날아다니잖아!”라는 동료의 짜증과“우주에서 무슨 

맛이 나는지 궁금했는데 좋은 생각이 아니었나 봐”라

는 발언들이 생생하게 휴스턴 관제센터로 전달되면서 

NASA는 발칵 뒤집힌다.

이후 존 영은 NASA에 단단히 찍히고 만다. 이 일로 

NASA는 미 의회로부터“샌드위치 장난으로 10초 넘게 

세금을 낭비했다.”면서“다시는 샌드위치가 우주여행

을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라.”는 질책도 받았다. 그러나 

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비행사의 기량을 인정받은 존 영

은 제미니 10호의 사령관으로 임명되고, 아폴로호의 승

무원으로까지 승승장구한다.

1969년 아폴로 10호를 타고 달궤도를 돌고 지구로 복

귀하는 임무 수행 중 두 번째 사고를 친다. 유명한‘아

폴로 10호 똥 사건’의 범인으로 찍힌 것이다. 공개된 

NASA의‘아폴로 10호 탑승자 음성 녹취록’에는 우주

선 내부에 떠다니는‘똥(Turd)’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 

아니라고 우기는 황당한 내용이 나온다.

우주비행사들이 몰래 우주로 가지고 간 것은?

▶ P61에 계속됩니다.

▲ NASA는 지난 1월 87세를 일기로 영원히 우주의 품에 안긴 우주비행사 존 

영을 추모하며 그에 대한 자료와 영상을 공개했다. (위사진)    당시 제미니 3호

에 탑승했던  존 영과 거스 그리셤, 그리고 문제의 콘비프 샌드위치(아래 사진)   

[사진: NASA 홈페이지]


